
청년 희년 미사.
교황 레온 14세님의 강론. 
2025년 8월 3일, 연중 제18주일. 
토르 베르가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조금은 쉬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전례, 곧 성체성사를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억에 남을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함께 걷고, 함께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어제 저녁 함께 지낸 철야기도 이후, 오늘 우리는 다시 모여 성체성사, 곧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신비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여정을 따라 걷는 것과 같습니다(루카 24,13-35 참조). 그들은 처음엔 두려움과 실망에 가득 차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아무 희망도 없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빵을 떼는 순간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의 전례는 이 장면을 직접 다루진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감정과 소망, 생각을 밝게 비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 줍니다.

제1독서인 코헬렛서는 우리가 한계와 유한성을 체험하도록 초대합니다(코헬 1,2; 2,21-23 참조). 화답송 역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인간”(시편 90,5-6 참조)을 노래합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깨닫게 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풀은 연약하고 쉽게 꺾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마치 봄을 위해 겨울 동안 땅속에서 에너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더 깊은 갈망을 느낍니다. 이 갈망을 외면하거나 값싼 대체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갈망을 통해 하느님을 향해 발돋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묵시 3,20 참조).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무한한 하늘의 공간으로 나아갑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하느님을 찾던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고, 저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 당신께서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저의 귀먹음을 깨뜨리셨고, 당신께서 빛을 비추시어 저의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당신의 향기를 맡고 저는 당신을 향해 숨 쉬게 되었으며, 당신을 맛본 후에 배고프고 목말라졌고, 당신의 평화에 닿아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백록 10권 27장)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갈증이 있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를 묻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의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많은 아름다운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예술, 음악, 디지털, 스포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했고, 참회의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체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삶의 충만함은 소유나 소비가 아닌, 기쁘게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루카 12,13-21 참조). 우리가 지닌 것은 형제자매와의 일치와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한 대로,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콜로 3,2).
그리고 “깊은 자비와, 온유함과 겸손과 인내, 용서와 평화의 마음”(콜로 3,12-13; 요한 14,27 참조)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필립 2,5 참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5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위대한 삶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인간적이고 형제애 넘치는 사회를 향해 여러분 자신을 바꾸도록 이끄십니다.” (2000년 제15차 세계청년대회 기도의 밤)

예수님과의 우정을 지키십시오.
기도와 성체조배, 성체 영성체, 고해성사, 사랑의 실천을 통해 매일매일 그분과의 일치를 다져나가십시오.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곧 성인으로 시성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성덕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희망의 성모 마리아께 맡깁니다.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속에 걸음을 이어가며,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과 증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